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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자료

보도시점 2023. 4. 26.(금) 17:00 배포 2023. 4. 26.(금) 09:00

농식품부, 안정적인 계란 공급과 가격안정 당부
- 한훈 차관,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 방문, 계란 수급 상황 점검 및 

납품단가 할인 등 대책 추진 상황 점검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26일(금)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계란 수급 동향 및 납품단가 인하지원 추진 상황을 

점검하였다.

  3월 현재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27만개로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

(KREI 관측결과)하여 최근 5년 중에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형마트 할인행사 등으로 계란 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3월 하순 

산지가격은 특란 30구 기준 4,714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상승한 

상황이며, 4월 이후에도 계란 소비 강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하여 한국양계농협에서 대형

마트 등으로 공급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2024년 3월 하순 계란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 하락한 

6,096원(30개)으로 최근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한편,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실적도 함께 점검하였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유통구조를 단축(3단계 → 1~3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지난해 11월에 출범하였다.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 건수는 일평균 31.5건, 거래금액은 약 193억원으로 전체 거래 규모의 

44.1%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한훈 차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계란 

거래가 민간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한훈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는 계란 소비자가격 안정을 위해 연중 납품

단가 지원을 지속 추진할 것”을 강조하면서 농협 관계자들에게도 “계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 인상 최소화, 자체 추가 할인 등을 통해 국민이 

일상 소비하는 계란에 대한 체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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